
알칼리망간건전지 반덤핑 확정적!
무역위원회 , 싱가폴·중국·일본산 재심사 … 덤핑률 최고 19 1.8%

수입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진다.

무역위원회는 2002년 12월5일, 싱가폴·중국·일본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

종료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.

국내 생산자인 <로케트전기> 및 <벡셀>이 싱가폴·중국·일본산 알칼리망간 건전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

가격약속 후에도 덤핑이 지속되고 있다며 덤핑방지 관세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

심사를 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.

국내 신청인들은 덤핑률로 142.5-191.8%를 주장하고 있다.

원심에서는 싱가폴의 에너자이저싱가폴에 0.1494-0.2811%, 중국의 중은영파전지유한공사 및 영파전지수출입공

사, 듀라셀차이나에 각각 0.1013-0.1342%, 26.7%, 일본의 마쓰시다, 산요, 도시바 역시 26.7%의 반덤핑관세가 부과

됐다.

알칼리망간건전지 국내소비 및 수입현황 (단위: 1000개, %)

구 분 1999
2 000 2 0 0 1

수 량 증 감률 수 량 증 감률

국내소 비 297,161(100) 251,750(100) ▽15.3 279,184(100) 10.9
총수입 169,622(57.1) 147,626(58.6) ▽13.0 136,647(48.9) ▽7.4
- 덤핑수 입 157,483(53.0) 98,243(39.0) ▽37.6 115,614(41.4) 17.7
국산품 127,539(42.9) 104,124(41.4) ▽18.4 142,537(51.1) 36.9

+ ( ) 안은 소비비중

알칼리망간 건전지는 양극 물질에 이산화망간을, 음극 물질에 아연을, 전해액으로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사용하

는 1차 건전지이다.

앞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재심사를 하기로 최종 확정하면 무역위원회는 향후 6개월 동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

조사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

알칼리망간건전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2001년 528억2800만원, 2억7900만개 수준으로 국내 생산제품이 47.3%(250

억200만원), 수입제품은 52.7%(278억2600만원)로 나타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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